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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현대그룹 경영권 관심 없다?”
정상영 명예회장, 경영권 방어 차원일 뿐 … 현대가 어른들과 협의해야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68세)이 현대그룹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현대그룹의 앞날은 정

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등 현대가의 집안 어른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CC 고위관계자는 8월26일 “정상영 명예회장은 25일 KCC 임원들에게 최근 현대그룹 경영권 문제와 관련

한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대그룹 섭정 운운하는 내용은 와전된 것이며 현대그룹의 경영권에 전혀 관

심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형님인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룩한 현대그룹을 외국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이

라는 설명이다.

KCC 관계자는 정상영 명예회장이 “현대가에 다른 어른들도 있는데 현대그룹의 앞날을 본인 혼자 독단적으

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며, 나이 많은 조카(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있는 만큼 현대그룹의 앞날은 가족들

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정몽헌 회장의 아들(18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카손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직접 경

영에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잘 지켜 조카손주에게 안정적으로 넘겨주고 싶다”는 희

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CC가 현대그룹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고 KCC 관계자는 밝혔다.

KCC 관계자는 “정상영 명예회장은 평생을 건자재 사업 외길만 걸어온 사람이어서 상선이나 다른 사업에는 

관심도 없다”면서 “다만 외국인에게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나

선 것이지 그룹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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